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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부산광역시와 울산광

역시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5년 3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329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셀프리더십(r=0.884), 임상실습 만족도(r=0.876), 임상수행능력(r=0.845)과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고, 셀프리더십과 임상실습 스트레스(r=-0.796)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임상수행능력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p<0.001), 셀프리더십(p<0.01), 임상실습 만족도(p<0.01)순으로 나타났다. 이

상의 결과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에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교육시에 비판적 사고능력과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전략과 교육과정 프로그램

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임상실습 만족도를 충족시키고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융합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제어 :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 만족도

Abstract   This study was done to explore clinical competence and factors related to competence in 

dental hygiene students. This study performed a survey on such an issue from March 2 to June 12, 2015 

for 329 dental hygiene students who were residing in Busan and Ulsan. In the result by the satisfaction 

of the major, there is the highest score in the satisfaction of the critical thinking, self-leadership,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and ability of clinical performance. The critical thinking reveals the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self-leader ship(r=0.884) and the ability of clinical performance(r=0.845). Whereas the self-leader 

ship show the negative relation with stress in clinical practice(r=-0.796). The most important factor 

affecting on the clinical competence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was critical thinking(p<0.001), followed 

by self-leadership(p<0.01)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p<0.01). In results, the critical thinking, the 

self-leader ship and the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have an effects on the ability of clinical performance 

of the dental hygiene students. The teaching learning strategy and the educational programs to enhance the 

critical thinking and self-leader ship should be developed. Furthermore, the present study can be used as 

the base data for the systematic and convergence program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the ability of clinic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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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급변하는 사회환경의 흐름에 따라 건강과 구강건강에 

관심이 증가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최근 의료현장

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와 능숙한 진료를 요구하고 있

다. 치과위생사의 역할도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

며,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치과위생사는 주어진 상황

에서 정확한 이해와 판단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이에 치위생교육은 이론과 실습교

육을 다양한 사례중심형으로 변화하여 실무에서 질 높은 

치위생업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

이다.   

임상수행능력은 치위생교육의 중요한 성과 지표로 졸

업 후 치과위생사로서의 능력수준을 평가 받는 중요한 

부분이다. 임상실습 교육은 모든 교과의 통합체로 학생

이 습득한 지식, 기술, 태도면에 행위 변화를 주어 치과위

생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데 직접적인 교육이 된다고 

하였다[1]. 또한 활동현장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수행

하는데 있어 실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

득하는 데 역점을 둔 체계적인 학교교육이 이루어져 활

동 현장과의 격차를 최소한 줄일 수 있다. 이에 보건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치과위생사를 배출

하기 위해 치위생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

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과 기

술을 임상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임상 상황에 맞는 실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요소로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였다[2]. 이에 비판적 사고를 개발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과정 설계와 비판적 사고와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가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3].

셀프리더십은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하는 행동, 사고방식과 감정 등에 초점을 맞춘 자율

성을 지닌 리더십을 말한다[3]. 즉 스스로 높은 성과를 올

릴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힘으로 누구나 어느 정도의 셀

프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효과적인 셀프리더십은 학습

과 교육을 통해 얻어질 수 있으며 셀프리더십이 높은 개

인은 그렇지 않은 개인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성향을 

지니며 업무수행 과정에 반영되어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

적인 결과를 만들어 낸다고 하였다[4]. 정[5]의 연구에서 

셀프리더십 증진 프로그램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

와 지지를 통해 자신을 더욱 존중하는 사고를 갖게 한다

고 보고하였다.

치위생(학)과 대학생이 역량있는 치과위생사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임상실습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임상실

습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양과 문[6]의 연구

에서는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임

상실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셀프리더

십은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대처함으로써 임상

실습만족도를 높일수 있다고 하였다[6].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연관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고[7,8], 셀프리더십은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제해결과정, 대학생활 만족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9]. 또한 임상실습 교육에서 셀프리더

십은 직무스트레스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10]. 하지만 치위생(학)과 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선행논문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임상현장에서 임상수행능력의 중요성

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므로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치위생(학)교육을 위한 교

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치위

생(학)과 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셀프리더십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과정에 적용하여 융

합적인 임상수행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나아가 융합

적인 임상수행능력의 향상을 통하여 치위생(학)의 이론

교육과 실무교육의 차이를 줄이고 긍정적 영향을 미칠것

으로 생각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치위생(학)과에서 임상현장실습 교육 경험이 있는 재학

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

율적인 참여로 서면에 동의한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

으로 개별자기기입법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5년 3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설문지를 응답하게 하

고 우편으로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설문에 응답한 조사

대상자의 340명 중 설문의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 11명을 

제외한 최종 329명(96.7%)을 최종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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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도구는 박 등[2], 서와 박[11], 권[12]의 논문

을 근거로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였다. 설문내용은 대상자의 학업적 특성, 비판적 사고성

향,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

상수행능력으로 구분된다. 학업적 특성의 세부 요인은 

성적수준, 대학생활의 만족도, 치위생(학)전공의 만족도

로 구분하였다.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의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

고,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서 점

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각 

세부 요인별 Cronbach의 α계수는 비판적 사고성향 

0.962, 셀프리더십 0.975, 임상실습 만족도 0.977, 임상실

습 스트레스 0.971, 임상수행능력 0.972로 모든 요인의 신

뢰도 계수가 0.6 이상으로 나타나 설문도구의 내적일치

도가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3 분석방법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통계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의 α계수로 알아보았고, 조사대상의 학년별, 성적수준,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

수행능력 변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one 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고, 각 주요연구 변수간

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다. 임상수

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임상수행능

력을 종속변수로 하고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임

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수행능력은 독립

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모형의 설

명력은 Cox와 Snell의 값을 이용하여 예측의 정확도를 

예측력으로 산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총 363

명의 대상자 중 3학년 68.0%, 4학년 16.5%, 2학년 15.4%

순으로 나타났고, 성적은 중 50.7%, 하 25.3%, 상 24.0%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만족도는 보통이다 52.3%, 만

족한다 33.6%, 만족하지 않는다 14.1%순으로 나타났고, 

전공 만족도는 만족한다 39.4%, 보통이다 36.9%, 만족하

지 않는다 23.7%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Frequency Percentage(%) 

Grade

2nd 56 15.4

3rd 247 68.0

4th 60 16.5

Achievement

Good 87 24.0

Average 184 50.7

Poor 92 25.3

Satisfaction of 

campus life

Satisfied 122 33.6

Usually 190 52.3

Dissatisfied 51 14.1

Satisfaction of 

the majors

Satisfied 143 39.4

Usually 134 36.9

Dissatisfied 86 23.7

3.2 학년별에 따른 연구변수의 변이

학년별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비판적 사

고성향은 4학년이 3.72점, 3학년 3.30점, 2학년 3.09점순으

로 나타났고(p<0.001), 셀프리더십은 4학년 3.95점, 3학년 

3.27점, 2학년 3.21점순으로 나타났다(p<0.001). 임상실습 

만족도는 4학년 3.79점, 3학년 3.45점, 2학년 3.17점순으로 

나타났고(p<0.001),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2학년 2.70점, 3

학년 2.65점, 4학년 2.38점순으로 나타났다(p<0.05). 임상

수행능력 정도는 4학년 3.91점, 3학년 3.34점, 2학년 3.13

점순으로 나타났다(p<0.001).

<Table 2> The variation of the research parameters by 

the grade

Variables Grade M±SD F p

Critical thinking

2
nd

3.09±0.41
a

19.037 p<0.0013
rd

3.30±0.89
a

4
th

3.72±1.06
b

Self-leadership

2
nd

3.21±1.17
a

14.250 p<0.0013
rd

3.27±0.43
a

4
th

3.95±1.57
b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2
nd

3.17±0.61
a

13.487 p<0.0013
rd

3.45±1.00
b

4
th

3.79±1.19
c

Stress in clinical 

practice

2
nd

2.70±0.44
b

3.460 0.0333
rd

2.65±1.11
b

4
th

2.38±1.34
a

Clinical 

competence

2
nd

3.13±0.47
a

29.771 p<0.0013
rd

3.34±0.90
b

4
th

3.91±0.95
c

 The data were analysed by one-way ANOVA.
 *p<0.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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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성적수준에 따른 연구변수의 변이

성적수준에 따른 연구변수의 변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상 4.02점, 중 3.19

점, 하 2.54점순으로 나타났고(p<0.001), 셀프리더십은 상 

4.29점, 중 3.40점, 하 2.38점순으로 나타났다(p<0.001). 임

상실습 만족도는 상 4.16점, 중 3.36점, 하 2.43점순으로 

나타났고(p<0.001),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하 3.35점, 중 

2.66점, 상 1.92점순으로 나타났다(p<0.001). 임상수행능

력 정도는 상 4.09점, 중 3.23점, 하 2.66점순으로 나타났

다(p<0.001).   

<Table 3> The variation of the research parameters by 

the records

Variables Achievement M±SD F p

Critical thinking

Good 4.02±0.52
c

203.862 p<0.001Average 3.19±0.38
b

Poor 2.54±0.60a

Self-leadership

Good 4.29±0.77c

180.659 p<0.001Average 3.40±0.41b

Poor 2.38±0.86
a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Good 4.16±0.57
c

185.090 p<0.001Average 3.36±0.42
b

Poor 2.43±0.83a

Stress in clinical 

practice

Good 1.92±0.59a

100.748 p<0.001Average 2.66±0.47b

Poor 3.35±0.97
c

Clinical 

competence

Good 4.09±0.63
c

163.853 p<0.001Average 3.23±0.48
b

Poor 2.66±0.46a

  The data were analysed by one-way ANOVA.
  ***p<0.001

3.4 대학생활 만족도에 따른 연구변수의 변이

대학생활 만족도에 따른 연구변수의 변이에 대한 결

과는 <Table 4>와 같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만족 3.53점, 

보통 3.13점, 불만족 2.82점순으로 나타났고(p<0.001), 셀

프리더십은 만족 3.61점, 보통 3.31점, 불만족 2.95점순으

로 나타났다(p<0.001). 임상실습 만족도는 만족 3.63점, 

보통 3.29점, 불만족 2.66점순으로 나타났고(p<0.001), 임

상실습 스트레스는 불만족 2.81점, 보통 2.68점, 만족 2.53

점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만족 3.68점, 

보통 3.11점, 불만족 2.89점순으로 나타났다(p<0.001).  

<Table 4> The variation of the research parameters by 

the satisfaction on college life 

Variables
Satisfaction of 

campus life
M±SD F p

Critical thinking

Satisfied 3.53±0.95c p<0.001

Usually 3.13±0.30b 23.977

Dissatisfied 2.82±0.50a

Self-leadership

Satisfied 3.61±1.35c 10.241 p<0.001

Usually 3.31±0.35b

Dissatisfied 2.95±0.51a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Satisfied 3.63±1.06c 27.357 p<0.001

Usually 3.29±0.36b

Dissatisfied 2.66±0.85a

Stress in 

clinical practice

Satisfied 2.53±1.20a 2.427 0.090

Usually 2.68±0.42ab

Dissatisfied 2.81±0.39b

Clinical 

competence

Satisfied 3.68±0.88c 37.549 p<0.001

Usually 3.11±0.44b

Dissatisfied 2.89±0.49a

 The data were analysed by one-way ANOVA.
 ***

p<0.001

3.5 전공 만족도에 따른 연구변수의 변이

전공 만족도에 따른 연구변수의 변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만족 3.47점, 보통 

3.04점, 불만족 2.99점순으로 나타났고(p<0.001), 셀프리

더십은 만족 3.60점, 보통 3.16점, 불만족 3.13점순으로 나

타났다(p<0.001). 임상실습 만족도는 만족 3.58점, 보통 

3.10점, 불만족 3.05점순으로 나타났고(p<0.001), 임상실

습 스트레스는 보통 2.94점, 불만족 2.66점, 만족 2.57점순

으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만족 3.58점, 보통 

3.09점, 불만족 3.01점순으로 나타났다(p<0.001).  

<Table 5> The variation of the research parameters by 

the satisfaction on the major

Variables
Satisfaction of 

the majors
M±SD F p

Critical thinking

Satisfied 3.47±0.86b 19.766 p<0.001

Usually 3.04±0.24a

Dissatisfied 2.99±0.41
a

Self-leadership

Satisfied 3.60±1.21b 9.884 p<0.001

Usually 3.16±0.37a

Dissatisfied 3.13±0.42
a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Satisfied 3.58±0.97b 16.406 p<0.001

Usually 3.10±0.36a

Dissatisfied 3.05±0.66
a

Stress in clinical 

practice

Satisfied 2.57±1.09a 2.258 0.106

Usually 2.94±0.47b

Dissatisfied 2.66±0.37
ab

Clinical 

competence

Satisfied 3.58±0.85b 26.058 p<0.001

Usually 3.09±0.46a

Dissatisfied 3.01±0.45
a

The data were analysed by one-way ANOVA.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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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요연구 변수간의 상관관계

전공 만족도에 따른 연구변수의 변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만족 3.47점, 보통 

3.04점, 불만족 2.99점순으로 나타났고(p<0.001), 셀프리

더십은 만족 3.60점, 보통 3.16점, 불만족 3.13점순으로 나

타났다(p<0.001). 임상실습 만족도는 만족 3.58점, 보통 

3.10점, 불만족 3.05점순으로 나타났고(p<0.001), 임상실

습 스트레스는 보통 2.94점, 불만족 2.66점, 만족 2.57점순

으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만족 3.58점, 보통 

3.09점, 불만족 3.01점순으로 나타났다(p<0.001).  

<Table 6>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parameters

Variables
Critical    

thinking

Self-

leadership

Satisfacti

on of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Clinical 

competen

ce

Critical

thinking
-

Self-

leadership
0.884** -

Satisfacti

on 

of clinical 

practice

0.876** 0.846** -

Stress 

in clinical

practice

-0.773** -0.796** -0.778** -

Clinical

competen

ce

0.845** 0.808** 0.799** -0.693** -

The data were analysed by Person correlation coefficient.
**
p<0.01

3.7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임상수행능력을 종속변수로 하고 비

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임상수행능력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p<0.001), 셀

프리더십(p<0.01), 임상실습 만족도(p<0.01)순으로 나타

났다.

<Table 7> Factors affecting clinical competency

Independence variable
Dependence variable

B S.E EXP(β) p

Critical thinking 0.500 0.073 0.488 p<0.001

Self-leadership 0.172 0.052 0.222 0.001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0.165 0.055 0.192 0.003

Stress in clinical practice 0.008 0.044 0.009 0.852

F=228.119, p<0.001, R
2
=0.735

The data were analysed by the linear regression analysis.

Do not show variables that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p>.05).

4. 논의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여 융합적 치위생교육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분석하였다. 

학년별에 따른 연구변수의 변이에 대한 결과는 비판

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수행능

력 정도는 4학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3학

년, 2학년 순으로 높게 나타나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p<0.001).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2학년이 가장 낮은 점수

를 나타내었고, 3학년과 4학년 순으로 낮게 나타나 유의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p<0.05). 신 등[13]의 연구에서 학

년이 올라갈수록 비판적 사고성향 점수가 높았다고 보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반복적이고 다양한 상황별 임상실무교육의 

학습을 통해 비판적 사고능력이 향상되고 관찰 위주의 

임상실무교육이 치위생기술을 적용할 기회가 늘어나 자

신감을 갖고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

문이라고 생각된다. 

성적수준에 따른 연구변수의 변이에 대한 결과는 비

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수행

능력 정도는 성적 상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중, 하 순으로 낮게 나타나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p<0.001). 도와 서[14]의 연구에서 학업성취도와 임상수

행능력과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성적이 상인 학생

들이 임상수행 과정시 이론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실무과

정을 소화해 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생활 만족도에 따른 연구변수의 변이에 대한 결

과는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만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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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보통, 불만족순으로 높게 나타나 유의한 결과를 나

타내었다(p<0.001). 서와 박[11]의 연구에서 대학생활 만

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마련하고, 참

여를 격려하며, 흥미를 일으키는 학습법을 개발하는 노

력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전공 만족도에 따른 연구변수의 변이에 대한 결과는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수

행능력 정도는 만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보통, 불만족 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p<0.001).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보통에서 가장 높은 점

수를 나타내었고, 불만족, 만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김 

등[15]의 연구에서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

고,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게 나타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셀프리더십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긍정적인 사고력을 강조하는 훈련과 노력

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16]. 임상실습 만

족도는 전공 만족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고

[16,17], 임상학기가 진행할수록 반복적인 현장실습 경험

에 의한 실수를 감소시켜 임상실습 만족도와 전공 만족

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18]. 따라서 전공 만족

도를 높이기 위해 이론과 실무 교육시 학생들에게 전공

에 대한 자부심과 임상실무교육 과정시 상황별 다양한 

실습으로 자신감을 가질수 있도록 융합적인 관점에서 지

도 하여야 한다.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

실습 스트레스, 임상수행능력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

는 비판적 사고성향은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만족도, 임

상수행능력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p<0.01), 셀

프리더십은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수행능력과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p<0.01).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수

행능력 정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p<0.01), 비

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셀프리더십과 임상

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0.01). 셀프리더십과 비

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수행

능력이 높게 나타난 것[16,19,20]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셀프리더십과 대처유형이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여[21] 치위생(학)과 학생

들이 임상실무에서 다양한 상황을 파악하고 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판단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

력과 셀프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성

향,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만족도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상실무 교육과정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실습교육이 될수 있는 치위생교육

에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일부 지역의 치위생(학)을 전공하

는 학생으로 전체 치위생(학) 전공 학생으로 일반화시키

기는 어렵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어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표본추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임상

실습 만족도로 나타났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수

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

더십, 임상실습 만족도는 높이고,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융

합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후 임상교육과정시 융합적 

치위생교육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사용되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부산광역시

와 울산광역시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기간은 2015년 3월 2일부터 6월 12

일까지 조사되어 총 329부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학년별에 따른 연구변수의 변이에 대한 결과는 비

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

수행능력 정도는 4학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

내었고,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2학년이 가장 낮은 점

수를 나타내었다(p<0.05). 

2. 성적수준에 따른 연구변수의 변이에 대한 결과는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만족도, 임

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성적 상

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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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생활 만족도에 따른 연구변수의 변이에 대한 

결과는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만

족도와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p<0.001).

4. 전공 만족도에 따른 연구변수의 변이에 대한 결과

는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만족도

와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p<0.001). 

5. 비판적 사고성향은 셀프리더십(r=0.884), 임상실습 

만족도(r=0.876), 임상수행능력(r=0.845)과 양의 상

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셀프리더십과 임상실습 스트

레스(r=-0.796)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6.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

성향(p<0.001), 셀프리더십(p<0.01), 임상실습 만족

도(p<0.01)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에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교육시에 비판적 사고능력과 셀

프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전략과 융합적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된다. 나아가 임상실습 만족도를 충족시키고 임상수행능

력 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융합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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